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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2세인 편인범 님은 쿠팡에서 셔틀버스를 운전합니다. 인범 님과 같은 분들을 위해 쿠팡은 사회 공헌, 특히 시니어 
특화직무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거나, 나이가 많은 분들도 일할 수 있게 장애인고용공단과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쿠팡에서 활력 있는 삶을 찾은 편인범 님의 인터뷰를 영상에 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쿠팡 직원들의 안전한 출퇴근을 책임지고 있는 셔틀버스 장애인 운전기사입니다.

젊었을 적에는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퇴직하고 나이가 드니까 그냥 산책이나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인생의 전부였어요. 다시 일을 해볼까 했었는데 나이도 어
느새 70이 넘었고, 한 쪽 다리도 불편하니까 다시 일을 시작하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구직을 포기하려고 할 때 만난 게 쿠팡이었어요.

처음엔 걱정했죠. 그런데 쿠팡은 오히려 제 가치를 알아봐주더라고요.

다시 일을 하니까 삶에 활력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같은 시니어 직원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퇴직 후 인생을 상상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 인생은 계속 되더라고요.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더 여유롭고 즐거운
것 같아요.

제 힘이 다할 때까지 계속 쿠팡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누군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순간들이 너무 소중하고 뿌듯합
니다.”

– 쿠팡 셔틀버스 운전기사 편인범 님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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